






삼라만상을 주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1954년 11월 1일, 저희 춘천교구에 
레지오 마리애가 창단되도록 
섭리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60년 동안, 성모님께서는
고통과 슬픔의 위로자이셨고,
죄악과 유혹으로부터의 보호자이셨으며, 
험난한 역사와 인생 여정의 항구한 조력자이셨나이다.

이제 큰 공동체로 성장한 
춘천교구 레지오 마리애의 모든 단원이
한 자리에 모여 당신께 간구하나이다.

아버지의 보다 큰 영광을 위하여,
아드님의 수난공로에 힘입어,
성모님의 자애로운 손길 아래, 
기쁜 소식의 거침없는 선포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한없는 봉사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항구한 수호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춘천 교구장 인준 2014년 7월 21일)

춘천교구 레지오 마리애 도입 60주년 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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